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 6화 향한 끝없는 호평!
도파민 끓어오르는 질주! 상상초월하는 스릴과 주체할 수 없는 재
미로 뒤덮였다!
2025. 3. 10.

회차가 거듭될수록 치솟는 재미와 스릴, 화끈한 비주얼로 독창적인 K-좀비 시리즈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
뉴토피아>가 6화 공개 이후 더욱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다. 돌아온 ‘애런 팍’(김준한)의 기상천외한 행보부터 전기톱을 득템한 ‘영
주’(지수)의 거침없는 활약까지 가열차게 질주하는 재미가 사정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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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뉴토피아>는 군인 재윤과 곰신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재윤’(박정민) 팀에는 모두가 애타게 기다렸던 ‘애런 팍’이 합류하며 신선한 활력이 감돌았다. 소파를 뜯어 갑옷으로 두른 그는 등
장과 동시에 상상 그 이상의 텐션으로 재미를 불어넣었다. 좀비떼에 가로막힌 ‘재윤’ 팀은 환풍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그마저도 좀비가 들이닥치며 심장을 졸이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한편, ‘영주’는 함께 살아남았던 유일한 파트너 ‘진욱’(강영석)과 비상대피소가 있는 수서역으로 향하던 중 ‘진욱’마저 지하철역에서
잃게 된다. 온전히 홀로 남은 ‘영주’는 한 아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지만 그 지하철마저 좀비 떼에 휩싸이고, 아이의 할머니까지 좀
비로 변해 ‘영주’를 공격한다. ‘영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할머니 좀비를 물리치며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추는 터닝포인트
를 맞이한다. 사투 끝에 간신히 지하철 역사 내 직원 휴게실로 몸을 피한 ‘영주’가 공대 출신다운 스킬을 발휘해 직접 수리한 전기톱
을 무기로 삼고 좀비들을 싹 쓸어버리는 전사의 기세로 무장한 채 활약을 펼쳐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끌어올렸다.



고공행진하는 스릴, 긴장감으로 좀비물 본연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뉴토피아> 6화 공개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게 들끓
었다. “와 이번화 충격 또 충격.. 쉴 틈 없이 달렸다”, “텐션 오르네! 에런 팍 타카 총 지수 전기톱 ㅋㅋㅋ 신박하다 신박해! 이번화는
스피디하게 휘몰아쳤음!”, “심장 쫄려 ㅎㅎ 박진감 장난 아니었음”, “영주 친구들 낭낭했는데 다 떠나보냈네ㅠ 내가 다 안타까움ㅠ
전기톱으로 다 밀어버리고 빨리 재윤이 만나러 가자 ㅠㅠ”, “모든 장르가 포함된 최고의 좀비물 강추!”, “김준한 배우의 재발견ㅋㅋ
마치 영화 부다페스트 호텔의 구스타브 보는 것 같았음”, “그동안의 좀비 영화나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상황이 나오니까 신선합
니다!” 등 주체할 수 없는 정주행 욕구에 불을 지피는 호평들이 계속되고 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재미와 매력으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는 <뉴토피아>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
레이에서 1화씩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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